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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서암저수지 부유물 제거 식수
공급 앞장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의령지사는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한 서암저수지의 수질 관리를 위해 저수

지 내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 의령지사(지사장 이주헌)는 의령군 가
례면에 위치한 서암저수지의 수질 관리를 위해 저수지 내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

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암저수지는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식수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수원이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잡목, 생활 쓰레기 등 부유물이 저수지

로 대거 유입되어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령지사는 부유물 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농업용수와 식수 겸용 저수지…양질의 용수 공급·수질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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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다. 더불어 의령지사는 제거된 부유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헌 지사장은 “서암저수지는 농민들의 농사에 필수적인 용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식수원”이라며 “이번 작업이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

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질 관리 활동을 통해 양질의 용수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령지사는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물론, 태풍 및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

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
쓰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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